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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19-03-15

팔순 중반을 넘으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찾아 가려고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한 건망증인지 치매의 초기인지 공원에 가는 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소년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얘야, 공원을 어디로 가면 되니?” 질문을 받은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가면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뵈어야 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겠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공원에 계실지 모른다. 나도 하나님과 상의를 할 일이 거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무데도 쓸 데 없는 인간이 되도록 놓아두셨는지 물어 봐야 될 것 같구나.” 둘은 공원을 행해서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자마자 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할거라는 생각에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서 소년의 눈물을 정답게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착한 아이인 것을 안다. 네 엄마와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다 잘될 것이다.” 그 소년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이곳에서 만나서 대행입니다. 이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어요.”


길 건너에서 소년과 할아버지가 허그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소년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노인은 누가냐?”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 분은 하나님이실 꺼야.” 소년이 말하자 엄마가 또 물었습니다. “저 노인이 자기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드냐?” 엄마의 말에 소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분이 정답게 손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정답게 말해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만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아드님은 꾸짖는 듯한 어조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공원에 있었느니라.” 아들이 놀라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년에게 보내주셨다. 그 아이가 나를 꼭 안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오더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줄 사람은 이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따뜻한 말 한 마디, 사랑으로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는 안아줌,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의 말, 실망을 거두어 주는 격려의 말, 등은 하나님의 품성에 속하는 보물임에 틀림 없습니다.  끝 
